
보도자료

보도시점 11.30(목) 18:30 배포 2023.11.30.(목)

우리 업계의 폐배터리·핵심광물 분야 해외 진출 
지원을 위한 주요국과의 협력 모색

    외교부는 11.30(목) 9:00-18:30간 ‘글로벌 폐배터리·핵심광물 공급망 

컨퍼런스’ 및 동 컨퍼런스에 참석한 ‘해외 초청연사와 우리 기업 간 1:1 

비즈니스 면담’을 개최하였다.

   ※ 외교부는 청정에너지 분야 우리 기업의 수출·수주 지원을 위해, 지난 4.19 

폐배터리 재활용 업계 간담회 및 6.14-6.23간 해외기업-우리기업간 

비즈니스 면담 주선에 이어 금번 컨퍼런스를 개최 

    이번 컨퍼런스에는 국제에너지기구(IEA), 유럽연합, 미국, 스웨덴, 영국, 

인도, 인도네시아, 체코, 폴란드, 캐나다, 헝가리, 호주의 정부 인사 및 업계 

전문가들이 참석하여, 각국의 폐배터리 재활용 관련 정책과 시장동향, 국제

협력사업 등을 소개하고, 우리나라와 협력 기회를 논의하였다.  

    외교부는 그간 핵심광물 기술분야 국제협력강화를 위한 외교전략수립을 위해 

한국지질자원연구원과 함께 ‘핵심광물 저탄소·친환경기술 연구개발(R&D) 

국제협력전략 마련 연구’를 진행해왔으며, 이번 컨퍼런스 계기 최종결과를 발표하

였다.  

    윤현수 기후환경과학외교국장은 개회사를 통해 전세계적으로 청정

에너지로의 전환이 가속화중인 가운데, 핵심광물의 안정적 수급과 폐배터리 

재활용을 통한 순환경제 확립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외교부는 글로벌 핵심

광물 공급망 강화를 위한 양·다자 협력 및 민간 기업 활동 지원 노력을 지속

해나갈 것이라고 하였다.  



    신성철 과학기술협력대사는 축사를 통해 핵심광물의 안정적 공급망 확

보를 위한 외교부의 에너지·경제 안보 활동을 평가하고, 청정기술개발도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하면서 금번 컨퍼런스를 통해 관련 분야 협력 확대도 기대

한다고 하였다. 

    오후에 개최한 비즈니스 면담에서는 삼성SDI, 새빗켐, 현대엔지니어링, 

SK온, SK에코플랜트, 한국지질자원연구원 등이 참여하여 해외프로젝트에 

대한 관심과 진출 경험을 공유하고 협력방안을 모색하는 기회를 가졌다. 

    이튿날인 12.1(금) 외교부는 금번 컨퍼런스 참석을 위해 방한한 해외 

초청연사 등과 함께 우리 폐배터리 재활용 선도기업인 성일하이텍 군산 공

장을 방문하고, 우리 우수 배터리 처리 시설과 기술고도화 현장을 홍보할 예

정이다. 

   ※ 성일하이텍은 국내 최대규모 배터리 재활용 업체로, 2011년부터 전기차 배터리 재활용사업을 

시작해 연간 금속량 기준 코발트 1,500톤, 니켈 2,900톤 리튬 1,700톤을 생산중. 23.7월기준 총 3만

5천여대 전기차에 탑재된 배터리를 재활용하여 95% 이상의 금속회수율로 배터리 소재를 생산 

    외교부는 앞으로도 우리 핵심광물과 폐배터리 산업 성장 및 수출 저변 

확대를 위해 국제협력사업 발굴 기회 마련을 지속하고, 이를 통해 동 분야 

공급망 안보가 제고되도록 노력해나갈 예정이다.

붙임 1. 글로벌 폐배터리·핵심광물 공급망 컨퍼런스 프로그램

     2. 행사 사진.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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